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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4. 섬유제품 불량 상담 Q&A 

     - (31) 수세공정에서의 불량 -

Q. 수세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?

해설)

∘ 견직물 불량으로 '접힘', '닳음'은 원단이 젖은 상태에서 자주 발생하는데, 침염

이나 증열 후의 수세공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량이 많이 나타남.

(1) 수세 불량에 의한 농담

 ∘ 현저하게 나타나는 농담은 없으나, 투과광으로 관찰하면, 근소하게 농담을 판별

할 수 있고, 손톱으로 문지르면 쵸크 마크가 발생함. 이것은 날염호 등이 잔류하

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진하게 보이는 부분의 태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

있음. 

 ∘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기계 수세에서는 경사방향으로 농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 

있음. 어떤 경우에도 재수세하여 수정이 가능하며, 일반적으로 연속 수세기는 천

이 수면 위와 물속의 가이드 롤러를 통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

정지되었을 때 수면 위와 수면 속의 천에 수세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. 

(2) 폭 쌓기 접힘

 ∘ 침염시 천에 많이 나타나는 불량으로 원단을 수세욕에서 꺼낼 경우라든가 원단

을 20～30 m 폭으로 쌓아 올리는 작업을 ‘폭 쌓기’라고 하는데, 이러한 상태로 

장시간 쌓아 방치하거나 또는 탈수기로 강하게 탈수할 경우 쌓은 부분이 접혀서 

고정되는 일이 있음.

 ∘ 이러한 접힘은 원단의 표리에 접힌 폭의 간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량 원인의 

확인은 비교적 용이함. 따라서 접힘이 발생하기 쉬운 원단은 폭 쌓기를 피하고, 

감아올리는 형태로 작업할 필요가 있음. 폭 쌓기 접힘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 

펴서 건조하게 되면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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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수세시 닳음

 ∘ 물에 젖어 있는 원단은 마찰로 인해 닳음이 발생하기 쉽고, 기기와 근소한 접촉, 

천끼리의 마찰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닳음이 발생함. 천의 조작, 수세기 등 기

기의 구조에 주의해야 함.

(4) 수세시 스침오염 방지

 ∘ 염색 농도, 색상에 따라서 수세시 원단끼리 서로 스치게 될 때 발생하는 오염을 

말하며, 이러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착제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, 염료가 

고정되므로 수세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. 


